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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의료는 의사와 환자의 관계로 구성되기 때문에 국가와 사

회는 의료인에게 직업윤리와 공익성의 실천을 요구한다 [1].  
이처럼 전문가적 태도와 윤리가 의료인에게 강조되면서  

치과대학생의 해부 실습 후 자기성찰 일지에 대한 내용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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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value and role of cadaver dissection in competency-
based dental education by analyzing self-reflection journals after cadaver dissection by dental students. The self-
reflection journals about cadaver dissection practice written by 81 first-year students at C School of Dentistry 
in Jeonnam analyzed qualitatively using a traditional content analysis approach. The learning experiences from 
cadaver dissection were largely categorized into four central themes, each consisting of meaningful subthemes. 
First, the central theme of “Reverence for Life and Death and Internalization of Ethical Sensibility” included three 
subthemes: (1) the meaning and nobility of body donation, (2) gratitude and respect for donors and their families, 
and (3) self-reflection inspired by the donors. Second, the central theme of “Emotional Transformation and Sense 
of Responsibility” encompassed two subthemes: (1) emotional connection triggered by the donor’s life story and  
(2) feelings of regret and responsibility experienced during dissection. Third, the central theme of “Professionalism” 
included four subthemes: (1) deepened anatomical understanding and academic inquiry, (2) use of medical 
instruments and acquisition of anatomical skills, (3) internalization of social responsibility and ethical conduct, and 
(4) recognition of professional identity and development of patient-centered attitudes. Finally, the central theme of 
“Experience with Collaborative Learning” consisted of three subthemes: (1) relationship building and a positive 
learning environment, (2) problem-solving through cooperation, and (3) appreciation of teamwork and leadership. 
These findings can serve as foundational data for reevaluating the role of cadaver dissection and enhancing its 
effectiveness in competency-based dental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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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류정희, 유선경

보건의료교육에서 지식, 기술, 윤리적 태도 영역을 포괄하는 

역량기반교육이 시행되고 있다. 치의학교육은 국민의 구강 

건강을 책임지는 양질의 치과의사를 양성하는 것을 일차적 

목표로 하는 실용학문으로, 현재 전인적 의료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역량기반교육을 시행하고자 역시 많은 노력을 기울

이고 있다. 특히 보건전문직업인을 양성하는 사회적 책무성

을 이해하고 치의학교육의 질 보장을 위하여 한국치의학교

육평가원 (Korean Institute of Dental Education and Evalua- 
tion)은 치의학교육에서 역량이란 ‘치과의사가 필수적으로 

갖추어야할 지식, 기술, 태도의 통합적인 능력이며 전문직업

정신, 윤리적 가치와 비판적 사고 및 문제해결능력 등을 포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러한 사회적 흐름에 따라 한국치의학교육평가원은 치과

의료와 의료인력의 질적 향상을 위해 2011년 대한치과의사

협회로부터 ‘국가적 수준의 치과의사 역량’을 승인받고 치

의학교육에 활용하고 있다 [2]. 그러나 2013년 보건복지부의 

‘의사 전문직의 사회적 역량강화를 위한 연구과제 도출 및 

지원전력 기획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환자는 여전히 의료인

의 환자·보호자와의 의사소통능력, 사회지도층으로서의 리

더십 역량 및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책무성에 대하여 만족하

지 못한다고 응답하고 있다 [3].
보건의료 교육과정 중 해부학은 인체의 기본 구조를 이해

하여 임상의학의 기초를 이루기 때문에 중요도가 큰 학문이

다 [4]. 해부학 교육과정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방법 중 해부 

실습이 가장 적극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4]. 해부 실습을 통

해 학생들은 구조물에 대한 3차원적 이해, 능동적 학습, 팀워

크, 기기 사용을 통한 술기 연습 및 죽음의 인식을 통한 생명

의 존엄성에 대하여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다 [4-6]. 그럼에

도 불구하고 해부 실습실의 구축과 운영의 어려움, 가상현실 

(Virtual Reality, VR)과 같은 첨단 기술을 이용한 다양한 학

습 자료의 개발 및 디지털 세대로의 학습자 변화로 인하여 

미래 세대를 위한 해부학 교육의 적절한 방법에 대한 논의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5,7].
치의학교육에서도 해부학은 머리목 구조에 대한 이해를 

위한 중요한 전공기초 학문이다. 치과대학에서 전통적 해

부 실습은 의과대학과 비교하여 전신을 직접 해부하는 것보

다는 머리목 부위는 직접 해부하고 나머지는 해부된 상태를  

관찰하거나 또는 머리목 부위를 포함하여 전신을 관찰하는 

형태로 축소되어 운영되고 있다 [8,9]. 그러나 최근 연구에

서 치과대학생을 대상으로 머리목 부위의 직접 해부 실습 후  

직업정체성, 지식 및 감정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구조물에 

대한 깊은 이해, 팀워크, 자기주도학습 및 생명 존엄성 인식

에 있어 의대생에서와 같은 동일한 교육적 효과와 만족도를 

보였다 [8-10]. 특히 실습은 학생들이 의료인으로서 환자에 

대한 공감과 배려의 태도를 함양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

다 [8,9].
따라서 본 연구는 치과대학생을 대상으로 해부 실습 후  

작성된 자기성찰 일지를 질적 내용분석 방법으로 분석하여, 
지식, 기술 및 윤리적 태도의 통합적인 능력을 강조하는 역량

기반 치의학교육에 있어 해부 실습의 가치와 역할을 살펴보

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본 연구는 2024년 1학기에 해부학을 수강한 전남 소재  

C대학교 치의학과 1학년 학생 81명 (남학생 47명, 여학생 34
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평가를 포함하여 학사가 모두  

종료된 후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해부 실습에 대한 자기성

찰 일지를 자유로운 형식으로 A4 용지 한 장 정도 분량으로  

수기로 작성하도록 하였다. 일지 작성을 안내하면서 해부학 

교육과정의 개선을 위한 내용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설

명하고, 내용은 익명으로 처리하여 비밀 보장을 유지하고 어

떠한 불이익도 없을 것이라고 충분히 알리고 성찰일지 내용

분석에 동의하는 대상자에 한하여 제출하도록 하였다.
본 기관의 머리목해부학 교육과정은 치의학과 1학년 1학

기에 15주 동안 이루어지는 전공기초 교과목이다. 해부 실습

은 이론 강의를 마치고 중간고사 이후 6주 동안 이루어지며, 
해부 과정을 설명하는 실습동영상을 사전 학습하도록 하였

다. 머리목 부위는 직접 해부하고 인체의 나머지는 의대생이 

실습을 마무리한 부위를 관찰하는 것으로 구성되었다. 그러

나 본 연구 자료가 얻어진 2024년에는 의료계와 정부의 갈

등으로 인해 의과대학의 수업이 진행되지 않아, 유관기관의 

협조를 얻어 기말고사 전 3주 동안 머리목 한쪽에서 피부의 

얕은층 실습이 진행된 이후 과정부터 직접 해부하고 인체의 

나머지 부위는 역시 관찰하는 것으로 진행되었다. 실습은 시

신 7구를 81명이 해부하여 조당 11~12명 (여학생 4~5명 포

함)이 배치되었다. 실습조의 구성은 성적, 성별, 재수강 여부 

및 기타 교우관계 등을 고려하여 학생들과 함께 편성하였다.
해부 실습 전 합동추모식의 의미와 과정을 설명하고, 유가

족이 고인을 기리며 만든 추모 영상을 함께 시청하였다. 이후 

조장들은 기구 사용법을 연습하는 시간을 따로 가졌다. 매 실

습 시작과 끝에 묵념과 함께 추모기도문을 낭독하였다. 당일 

해부할 실습 과정과 내용을 교수자가 설명하였으며, 체크리

스트 구조물 확인으로 조별 실습을 평가 및 마무리하였다. 이
어 조별 순환 관찰을 통해 다른 조의 실습 내용과 비교하는 

시간을 가진 후 종료되었다.
수집된 총 81장을 자료 분석에 이용하기 위해 해부학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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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 및 평가에 참여하지 않은 실험조교선생님이 전부 개인정

보를 삭제하고 한글파일의 문서로 변경하였다. 이어 내용을 

통한 개인 식별이 불가능하도록 유사한 맥락을 가진 문단별

로 구분한 후, 무작위 재배열을 통해 가공하여 질적 연구 경

험이 풍부한 연구자에게 제공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Mason [11]이 제시한 질적 자료분석 절차를 참고하여 진행

하였다. 먼저 수집된 원자료를 반복적으로 검토하며 전체적

인 맥락과 내용을 파악한 후, 해부 실습 경험과 관련된 핵심

적인 진술문과 표현을 식별하고 이를 원자료에 표기 및 메모

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초기 분석을 바탕으로 예비 

범주들을 도출하고, 색상별 형광펜을 활용하여 각 범주에 해

당하는 내용을 구분한 뒤 범주별로 자료를 재구성하였다. 1
차 정리된 자료를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공통적 의미요소와 

핵심 표현을 추출하되, 동일 범주 내에서도 의미상 차이가 발

견되는 경우 이를 세분화하여 재분류하는 방식으로 분석의 

정교성을 높였다. 최종적으로는 세부 유형들을 탐색하고 관

련 선행연구들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해부 실습 경험의 유형

화를 완성하였다. 분석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연구절차의 일

관성과 범주 사용의 타당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였으며, 관
련 문헌 고찰과 함께 질적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자 1인, 
해부 실습을 진행한 연구자 1인, 그리고 치의학교육 전문가 

1인이 참여하여 분류가 모호한 사례들에 대해서는 협의를 통

해 최종 결정하였다. 
이어 최종 범주화된 4개의 중심주제별로 주요 중심어를 직

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핵심단어를 추출하였다. 먼저 의

미가 없고 중심주제와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명사, 동사 및 형

용사를 제외한 나머지 품사들을 제거하였으며, 한 문장 안에

서 구문과 문장 내 공통된 의미를 가진 단어가 반복하여 서

술되었을 때는 대표적인 하나의 단어만 추출하였다. 가변어

인 동사와 형용사는 시제 등의 문법적 요소를 제거하기 위하

여 명사형으로 바꾸었다. 이후 각 중심주제별로 도출된 핵심

단어를 웹사이트의 무료 워드클라우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시각화하였다.

결     과

1. �생명과 죽음에 대한 경외감과 윤리적 감수성의 내면화

1) 시신 기증의 의미와 숭고함

시신기증자의 숭고한 선택과 희생은 학생들에게 인체에 

대한 경외심을 불러일으켰고, 죽음이 새로운 생명 교육의 시

작점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을 강화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해부 실습은 단순한 기술적 훈련이 아닌, 생명의 존엄성과 직

결된 심오한 인문학적 경험으로 승화되었다. 해부 실습은 단

순한 해부학적 지식 전달을 넘어서, 학생들이 생명과 죽음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윤리적 감수성을 내면화하는 교육적 계

기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5,9,12]. 

“‘cadaver’는 쓰러진 것을 뜻하는 라틴어 ‘cadere’에서 유래한 

단어이다. 쓰러진 꽃들이 다른 식물들이 자랄 수 있게 도와주는 

비료가 되어주듯이, 자신의 시신마저도 우리 나아가 의학 발전

에 도움이 되기 위하여...”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의  

배움이 되고, 이러한 배움으로 다른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그렇기에 카데바는 ‘시신 해부’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 카데바 실습은 평생 절대 잊지 못할 경험이 될 것이고  

사람의 생명의 귀중함, 존귀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는 

시간이었다.”

2) 기증자와 유족에 대한 감사와 존경

시신기증자뿐 아니라 그 결정을 지지한 유가족에 대한 감

사와 존경의 감정은 실습 경험을 통해 자연스럽게 확산되었

다. 실습 전 시청한 유족의 영상은 학생들에게 강한 정서적 

울림을 주었으며, 실습이 단순한 학습을 넘어 고인의 삶을 기

억하고 기리는 행위임을 인식하게 했다 [12]. 이러한 정서적 

연결은 학생들이 해부학 지식을 습득하는 태도에 깊이를 더

하며, 책임감 있는 의료인으로서의 자세를 형성하는 데 중요

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교수님께서 카데바 실습에 대한 설명과 함께 실제 기증자분의  

유족분들이 촬영하신 영상편지를 보여주셨다. 영상을 보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마음과 동시에 기증자 분과 유가족분들 모두 

정말 대단하고 존경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신을 기증하는 일이 당사자에게나, 유가족들에게나 쉬운  

일은 절대 아니었을텐데, 이렇게 대학생들을 위해 기증을  

해주심에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감사함이라는 것을 살면서  

처음 경험해보았습니다.”

3) 기증자를 통한 자기성찰 

실습은 학생들에게 자신과 가족의 시신 기증에 대해 깊이 

고민해 보는 계기를 제공했으며, 개인의 윤리적 가치관과 삶

의 태도를 성찰하는 의미 있는 경험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자

기성찰 과정은 생명존중 및 기증 문화에 대한 긍정적 태도 

변화를 유도한다 [13-15].

“삶을 마치고 병원에 몸을 기증한다는 것은 어떤 마음가짐을 

지녀야 가능한 결심인지, 나도 같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저 자신에게 물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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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 직전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교수님께서 보여주신 영상을 

보며 나도 나중에 기증할 수 있을까, 내가 아니라 내 가족이  

기증한다고 한다면 말리지 않고 묵묵히 뒤에서 응원해 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수도 없이 해보았습니다. 실습 전까지만  

해도 망설이고 주위 지인이라면 일단 말리고 보지 않을까 라는 

결론을 내렸고, 이것이 이어질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3번의 묵념 시간을 가지고, 실습을 통해 감사함을 느끼며  

나중에 또 기회가 된다면, 생명에 대한 감사함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그땐 정말 저도 기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명과 죽음에 대한 경외감과 윤리적 감수성의 내면화’의 

중심주제의 핵심단어는 총 282단어가 도출되었고, 워드클라

우드 분석 결과 ‘감사, 희생, 치과의사, 영상, 존경, 숭고, 생명, 
다짐’의 중심어가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또한 낮은 빈도로 

‘거부감, 죄송, 반성, 부끄러움, 후회, 간과, 고민, 의문’과 같

은 부정적 이미지의 단어가 도출되었다 (Fig. 1).

2. 마음의 변화와 책임감 

1) 기증자 이야기에서 시작된 정서적 연결

기증자와 유족의 사연을 접하며 학생들은 시신이 고유한 

삶과 역사를 가진 한 인간이었다는 인식을 형성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해부 과정에서 느끼던 감정적 거리감은 줄어들고 

정서적 연결은 더욱 깊어진다 [12,14]. 이러한 경험은 학생들

이 실습 대상인 시신을 단순한 해부 대상이 아닌, 존중받고 

기억되어야 할 존재로 인식하게 만든 것으로 보인다. 

“유가족 분들의 ‘하늘에 쓰는 편지’를 보았는데 그 영상이  

생각을 복잡하게 만들었다. 우리가 실습하는 시신이 누군가  

살아 있는 사람들에게 소중한 존재라는 것이 두려움을  

씻어주었지만 막상 실습대 앞에 섰을 때는 그러한 존재를  

어떻게 실습해야 할지 막막하게 떨리게 했다.”

“우리가 해부 실습을 할 수 있게 시신기증을 하신 고인분들은 

모두 본인의 인생이 있으셨을 것이고, 누군가의 아들, 딸,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였을 것이라고 다시 계속해서 

머릿속에 생각났다.” 

2) 해부 과정에서 느낀 미안함과 책임감

시신을 다루는 과정에서 느끼는 미안함과 아쉬움은 학생

들이 실습에 더욱 진지하고 경건한 태도로 임하게 만들며, 이
는 학습 몰입도와 윤리적 책임감을 높이는 강력한 동력으로 

작용했다 [16]. 실습 후 학생들은 기증자의 희생에 보답하기 

위해 학문에 더욱 정진하고자 다짐하며, 이를 통해 의료윤리

와 직업윤리를 내면화했다 [13]. 이러한 감정적 경험은 미래 

의료인으로서의 성실성과 전문가적 태도 형성에 중요한 토

대가 될 것이다. 

“좀 더 공부를 많이 했으면 시신을 필요 이상으로 헤집지  

않으면서 필요한 부분들을 관찰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았다.”

“긴장과 두려움을 가지고 실습실에 들어갔고, 조장들이  

선서를 한 후, 묵념을 하고 실습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보다 더 컸던 건, 묵념을 하며 되새긴 기증자분들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 정말 1분 1초를 최선을 다하며 

실습에 임해야겠다는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이 마음가짐 덕분에 

두려움과 긴장감은 완전히 사라지고 실습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이분들의 기증이 헛되지 않도록 정말 열심히 공부해야겠다는 

다짐을 하였다.”

‘마음의 변화와 책임감’의 중심주제의 핵심단어는 총 121
단어가 도출되었고, 워드클라우드 분석 결과 ‘감사, 소중, 두
려움, 생명, 최선, 인생’의 중심어가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또
한 낮은 빈도로 ‘사죄, 죄송, 후회, 걱정, 부끄러움, 반성, 실례, 
미흡, 미숙, 답답, 우울감’과 같은 부정적 이미지의 단어가 도

출되었다 (Fig. 2).

3. 의료전문인 직업정체성 

1) 해부학적 이해의 심화와 학문적 탐구 경험 

해부 실습은 학생들에게 해부학 구조에 대한 입체적이고 

통합적인 이해를 가능하게 하며, 이론 학습만으로는 습득하

기 어려운 공간지각력과 구조 간 상호작용을 직접 체험하게 

Fig. 1. Keywords related to the central theme of ‘Reverence for life 
and death and internalization of ethical sens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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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기존 연구들에서 강조된 바와 같이 [16,17], 실제 입체

적인 관찰을 통해 학생들은 구조물의 실제 위치와 관계를 명

확히 인식하게 되었고, 이는 학습 동기와 집중력 향상에 크

게 기여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학생들은 실습을 통해 교과서

의 이론적 지식을 실제 인체에 적용하며 개념의 정확성과 이

해도를 높였고, 해부학적 탐구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이 향상

되었음을 보여주었다. 특히 층별 구조물에 대한 이해가 명확

해지고, 학습 내용이 체계적으로 구조화되어 기억에 오래 남

았다는 점에서, 해부 실습은 이론과 실제를 연결하는 강력한 

학습 매개체로 기능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해부 실습이 단순한 관찰을 넘어 학습자 주도의 심화 학습을 

이끌어내는 효과적인 교육 방법임을 시사한다.

“찾고자 한 구조물도 대부분 볼 수 있었고 과정을 따로 공부하

지 않아도 기억에 남아 유익한 실습이 되었다. 특히 잘 보이는 

근육, 혈관, 신경들을 아틀라스와 비교해 보니 생각과 비슷했던  

것도 있고 생각보다 사이즈와 형태가 입체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도 있었다. 카데바 실습을 통해 배웠던 내용이 전체적으로 

정리되는 느낌이 컸고 특히 layer에 대한 개념이 쉽게 기억되어  

layer별 구조물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다.”

“책으로만 봤던 2D 구조물들이 3D로 인식되기 시작하며  

그럼 이 근처에선 어떤 게 보여야 하고 이 뒤로 어떤 것이  

주행하겠구나라는 생각들이 쭉쭉 이어지는 스스로를 보며  

진짜 공부가 이런 것이라는 깨달음을 얻었다.”

“신경이나 혈관이 어떤 근육 사이를 지난다는 강의안에서  

배운 내용을 직접 적용해 보니 훨씬 체감이 잘 되었습니다.  
처음 카데바를 시작할 때 가졌던 불안감은 줄어들었고,  
학문적 탐구심이 커졌습니다.”

2) 의료기기 활용과 해부기술 체득의 첫걸음

해부 실습은 학생들이 매스, 포셉 등 실제 의료도구를 처음

으로 다뤄보는 기회를 제공하며, 이는 임상 술기에 대한 기초 

역량을 기르는 데 중요한 시작점이 된다 [6]. 학생들은 실습 

초기에 불안과 긴장을 경험하지만, 반복을 통해 기술 숙련과 

자신감을 함께 획득하는 과정을 경험하였다. 

“매스나 포셉 같은 기구의 사용법을 익힐 수 있었다.”

“실제 환자를 대할 때 필요한 감각을 익힐 수 있었다.”

“의료용 도구를 처음 직접 사용해 보았다.”

“실습과정 중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dissection을 해보는  

경험이었다. 처음에는 막연한 두려움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차분하게 차츰 필요한 부위들을 찾아내며 해부하는 기술을  

조금이나마 익힐 수 있었다.” 

3) 사회적 책임과 윤리적 자세의 내면화

해부 실습은 의료인이 된다는 것이 단순한 직업 선택이 아

닌 사회적 책임과 연결된 존재임을 인식하게 한다  [9,18,19].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의료인이자 시민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감각을 키워나가며, 나아가 타인을 위한 봉사와 

나눔의 가치도 내면화하게 되었다. 

“한 명의 의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이들의 노력과 

희생이 있었는지에 대해 생각하게 됨으로써 나라는 사람이  

치과의사가 된다는 것이 단순히 돈벌이 수단을 위한 자격증  

취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며 인류애와 사랑, 우리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타인을 위한 대가 없는 희생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고인 분들께 부끄럽지 않은 치과의사가 

되어 조건 없는 희생을 받은 이 감사함을 저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4) 직업적 정체성 인식과 환자에 대한 태도 형성

해부 실습 경험은 학생들에게 본격적으로 의료인의 길에 

들어섰다는 정체성을 자각하게 하는 계기를 제공했다 [13]. 
이는 단순한 이론 수업과는 달리 생명과 죽음을 실감하며 진

정한 의료인의 시작점을 인식하게 만드는 통과의례로 작용

한다. 기증자와의 정서적 연결과 실습을 통해 느낀 감사, 존
경의 감정은 환자에 대한 공감 능력과 배려심으로 확장되었

Fig. 2. Keywords related to the central theme of ‘Change of emotion  
and respons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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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는 향후 임상 현장에서 환자의 고통과 삶을 깊이 이해

하고 존중하는 태도 형성에 기여하며, 인간 중심 의료를 실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줄 것이다 [8,12,15,19].

“이번 카데바 실습을 통해 나는 의료인이 되는 길이 단순 술기에  

능한 것뿐만 아니라, 인간의 생명을 존중하고 그 가치를 같이 

이해하는 것임을 깨달았다.”

“영화나 드라마에서만 보던 의사가 되기 위한 진정한 첫걸음을  

떼는 느낌이었습니다. 분명 힘든 부분들이 있겠지만 그만큼  

가치가 있는 일이기도 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카데바 실습 과정에서 느낀 감정들, 생각들을 바탕으로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공감할 수 있고 그들을 배려하고 존중할 

수 있는 의료인이 되어야겠다는 다짐을 했다.”

‘의료전문인 직업정체성’의 중심주제의 핵심단어는 총 

319단어가 도출되었고, 워드클라우드 분석 결과 ‘이해, 치과

의사, 의료인, 환자, 생명, 다짐, 책임감’의 중심어가 반복적으

로 나타났다. 또한 낮은 빈도로 ‘부담감, 어려움, 당황, 반성’
과 같은 부정적 이미지의 단어가 도출되었다 (Fig. 3).

4. 협동학습 경험 

1) 관계 형성과 긍정적 학습분위기 

해부 실습은 실질적 협력을 기반으로 관계 형성과 유대감

을 강화시키는 기회가 되었다. 낯선 동기들과의 협업을 통해 

신뢰와 친밀감을 형성하며, 이는 향후 공동 진료와 팀-기반 

의료에서도 중요한 사회적 자본으로 기능하게 될 것이다. 서
로에 대한 배려와 격려, 준비물과 학습자료 공유 등은 실습의 

질뿐 아니라 정서적 안정감을 높여주는 요인이 되었다. 이는 

학습 동기를 자극하며 긍정적 집단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13].

“실습을 진행하면서 잘 모르고 있던 동기들과도 조금 더 안면을  

익히고 대화를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던 것 같아서 이 또한 

실습을 하면서 새롭게 얻어 갈 수 있던 점이라고 생각한다.” 

“또 다른 새로운 동기들과 가까워지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게 

되어 괜히 3주 봤는데도 돈독해진 듯하다.”

“조당 인원이 많아 카데바 실습 과정을 가까이서 보기는 어려

웠지만 내가 구조물이 잘 안 보일까 봐 계속 비켜주는 조원들, 
구조물을 잘 관찰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구조물을 여러 번 

설명해 준 조원들 덕분에 실습에 잘 참여할 수 있었다. 조원들의  

배려 덕분에 실습 분위기가 좋았고 그런 분위기에 자극받아  

나도 조원들에게 더욱 세심한 배려를 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2) 협동을 통한 공동문제 해결

해부 실습은 협동학습의 장이자 공동문제 해결의 현장이 

되었다. 조원 간 역할 분담과 정보 공유를 통해 문제를 해

결하며, 집단 지성이 작동하는 실질적 학습 경험을 제공했 

다 [17]. 이를 통해 학생들은 해부학적 지식뿐 아니라 협업 역

량 또한 함께 키워나갔다.

“단순히 개인의 공부를 위한 것을 넘어 역할 분배와 실습과정

에서 정확한 관찰과 기록, 서로 부족한 점을 서로가 메꾸는  

과정을 통해 팀워크를 더욱 다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 조의 경우 조원들이 12명이나 있었는데 만약 각각의  

노력과 도움이 합해지지 않았다면 이 실습과정의 모든 것을 

관찰하지 못했을 것이다. 누군가는 dissection, 누군가가 기록을,  
누군가는 강의안과 atlas를 담당했는데 수고한 우리 조원들  

모두에게 다시금 수고했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해부학 실습에서 어려운 점들이 많았지만 한 명 한 명의  

지식을 동원해서 기장 좋은 접근법을 알아가는 과정이  

매우 유익했고, 서로 해부학 학습을 어떻게 하는지 공유도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3) 팀워크와 리더십의 가치 체감 

조장의 리더십과 팀원들의 협력은 실습의 질과 몰입도

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이 과정을 통해 팀워크의 중요

성과 조율 능력을 학습할 수 있었다. 리더로서의 책임과 구

성원으로서의 신뢰가 상호작용하며 공동의 목표를 이루는  

경험은 실제 임상에서도 적용 가능한 소중한 역량이 될 것이

다[8,18].

Fig. 3. Keywords related to the central theme of ‘Profession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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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또 고마운 사람이 있는데, 각 조의 조장들에게  

고마움을 많이 느꼈다. 조장의 역할이 어느 구조물을 제거할 

것인지 리드를 해주는 것이었는데, 내가 매스를 잡고 있을 때 

어느 구조물을 잘라도 되는지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가 마음에 안정이 되었다. 모든 조원이 헷갈려 하고 자신의  

말에 확신이 없었을 텐데 매스를 잡고 있는 사람을 믿어주고 

잘못된 방향으로 갈 것 같으면 바로잡아주고 서로 토의하는  

과정이 매우 뿌듯하고, 뜻깊고, 즐거웠다.” 

“조원들도 같이 공부를 해오며 내가 모르거나 헷갈리는 부분을  

지적해 주고, 실습 또한 서로 도와주었기에 잘 진행될 수 있었다.  
사회 어디에서던가 절대 나 혼자 하는 일들은 없고, 누군가의 

도움이 있기에 나도 무언가를 이룰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

‘협동학습 경험’의 중심주제의 핵심단어는 총 212단어가 

추출되었고, 워드클라우드 분석 결과 ‘조원, 조장, 역할, 팀워

크, 협동, 해결’의 중심어가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또한 낮은 

빈도로 ‘걱정, 어색, 난점’과 같은 부정적 이미지의 단어가 도

출되었다 (Fig. 4).

고     찰

본 연구는 치과대학 학생들이 해부 실습을 통해 형성한 정

서적·인지적 경험을 다각도로 분석함으로써, 해부 실습이 단

순한 해부학 지식의 습득을 넘어 생명 존중, 윤리의식, 직업

정체성 형성, 협동 역량 강화 등 전인적 전문성 함양에 기여

하는 교육적 가치가 높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1. 인문학적 치의학교육의 장으로서 해부 실습

해부 실습은 해부학적 지식 습득이라는 표면적 목표를 넘

어 학생들에게 생명과 죽음, 그리고 의료인으로서의 소명

에 대한 깊은 성찰의 기회를 제공한다. McLachlan 등 [5]과 

Kim [12]의 선행연구에서도 제시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

도 학생들은 시신기증자와 그 가족의 숭고한 결정에 직면하

며 생명의 존엄성과 죽음의 의미에 대해 깊이 있는 성찰을 

경험하였다. 더욱이 의료인에 대한 사회적 기대가 커지고 21
세기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미국과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의사에게 요구되는 자질로서 인문사회의학 함양을 강조하고 

교육과정에 포함하여 운영하고 있다 [1]. 이러한 맥락에서 해

부 실습 경험은 의학 및 치의학교육에서 종종 간과되기 쉬운 

인문학적 요소를 자연스럽게 통합시키는 중요한 교육적 계

기로 작용한다. 따라서 해부 실습은 예비 전문 의료인인 학생

들의 생명 존중 및 죽음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15,20].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기증자와 유족의 이야기가 학생들

에게 미치는 정서적 영향력이다. 특히 중심어에서 나타난 것

과 같이 유족의 영상을 통해 기증자의 소중한 인생 이야기를 

접하고, 학생들은 단순한 해부 대상이 아닌 과거의 삶과 이야

기를 가진 인간으로 시신을 인식하게 됨으로써, 해부 과정에

서 초기의 두려움과 거부감을 극복하고 더 깊은 존중과 감사

의 태도로 실습에 임하게 되었다. 의학교육에서 스토리텔링

과 내러티브 접근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필요에 따라 Han 등 [21]은 해부학 실습 전 윤리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도 했다.

2. 전문직업정체성 형성의 결정적 계기

본 연구 결과는 해부 실습이 치과대학 학생들의 전문직업

정체성 형성에 중요한 전환점으로 작용함을 보여준다. 전문

직업정체성은 치과대학이나 전공의 교육 과정에 있는 치과

대학생이나 전공의로 하여금 사회가 의사에게 기대하는 일

련의 가치와 성향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통합시키도록 함으

로써 그들이 전문가답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느끼도록 하는 

것이다 [22]. 이는 직무와 관련된 지식, 기술, 태도를 통합하

여 직업 종사자가 집단의 맥락에서 스스로를 판단하고 전문

직업인으로서 자신의 직업에 부여하는 의미라 할 수 있다. 해
부 실습은 학생들에게 치의학에 대한 지식, 기술, 태도를 형

성하는 경험을 제공하였다. 특히 중심어 분석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학생들은 실습 전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인체를 이해

하는 과정에서 의료인으로서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감을 다

Fig. 4. Keywords related to the central theme of ‘Experience with 
collaborative 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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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하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Choi 등 [13]의 연구에서도 제시된 바와 같이, 실습 과정에

서 경험하는 미안함과 책임감은 학생들로 하여금 의료인으

로서의 윤리적 책임의식을 내면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학생들의 성찰일지에 드러난 “고인 분들께 부끄럽지 않은 의

사가 되겠다”는 다짐은 단순한 의례적 표현이 아닌, 깊은 정

서적 경험을 통해 형성된 직업적 소명의식의 발현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의료도구를 처음 다루는 경험을 통해 임상기술의 

기초를 익히고, 동시에 인체에 대한 경외심과 환자에 대한 공

감능력을 함께 발달시키는 과정은 Leung [6]이 강조한 ‘기술

과 태도의 통합적 발달’이라는 관점과 일치한다. 이는 기술적 

숙련도뿐만 아니라 환자 중심의 의료인 양성에 해부 실습이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3. 통합적 학습경험으로서의 가치

본 연구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해부 실습이 제공하는 

통합적 학습경험의 가치이다. 학생들은 이론적 지식을 실제 

인체구조에 적용하며 개념의 정확성과 이해도를 높이고, 2차

원적 이미지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공간적 관계와 구조물 간

의 연관성을 직접 체험할 수 있었다. Granger [17]의 연구에

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이러한 경험은 학생들의 학습동기와 

흥미를 크게 증진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더불어 학습효

과 측면에서도 직접 해부한 학생들의 시험 성적이 유의하게 

향상되었다 [23].
또한 본 연구는 해부 실습이 개인학습을 넘어 협동학습의 

장으로서 기능함을 보여준다. 특히 협동, 공유, 해결, 배려 등 

중심어에서 알 수 있듯이 학생들은 실습과정에서 서로의 지

식과 기술을 공유하고, 역할을 분담하며,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임상현장에서 필수적인 팀워크와 의사

소통 능력을 자연스럽게 발달시켰다. Smith와 Mathias [18]
가 강조한 바와 같이, 이러한 협동학습 경험은 향후 의료팀 

내에서의 효과적인 협업능력 발달에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

다.

4. 치의학교육에서의 시사점과 제안

본 연구 결과는 해부 실습이 단순한 해부학적 지식 전달을 

넘어 윤리적 감수성, 전문직업정체성, 임상기술, 협동능력 등 

의료인에게 필요한 다양한 역량을 통합적으로 발달시킬 수 

있는 중요한 교육적 기회임을 시사한다. 특히 국가적 수준의 

치과의사 역량과의 연관성을 고려할 때, 해부 실습은 ‘1. 의
료인으로서 사회적 책임과 윤리적 책임에 대한 인식 및 수행

능력’, ‘3. 효과적으로 의사소통을 하고 업무 관련자들과 협

력할 수 있는 능력’, ‘4. 치의학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응

용할 수 있는 능력’ 및 ‘6. 구강 및 악안면 영역에서 발생하는 

질환을 적절하게 치료하고 예방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역량들을 구체적인 학습성

과로 정의하고 해부 실습 교육과정에 체계적으로 반영함으

로써, 치의학교육에서 역량기반 교육의 실질적 강화를 기대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치의학교육에서 해부 실습의 가치를 재

조명하고, 이를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

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해부 실습 전 기증자와 유족의 이야기를 공유하는 과

정을 더욱 체계화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확인

된 바와 같이, 이러한 내러티브 접근은 학생들의 정서적 연결

과 윤리적 성찰을 촉진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둘째, 실습 과정에서의 협동학습과 팀워크를 더욱 효과적

으로 구조화할 필요가 있다. 역할 분담과 상호 피드백, 공동 

문제해결의 기회를 의도적으로 설계함으로써 실습의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실습 후 성찰의 기회를 체계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

다. 본 연구에서 학생들의 서술에서 드러난 깊은 성찰과 의미 

있는 통찰은 적절한 성찰 활동이 뒷받침되었을 때 더욱 내면

화될 수 있을 것이다.

결     론

해부 실습은 단순한 해부학 교육 방법을 넘어, 치의학교육

에서 지식, 기술, 태도, 윤리를 통합적으로 발달시킬 수 있는 

독특하고 강력한 교육적 경험이다. 본 연구 결과는 해부 실습

의 다차원적 교육 효과를 실증적으로 확인하여, 향후 치의학

교육에서 해부 실습의 가치를 재고하고 더욱 효과적으로 활

용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기술

적 숙련도와 인문학적 성찰을 동시에 발달시킬 수 있는 해부 

실습의 특성은 현대 치의학교육이 지향하는 ‘지식, 기술, 태
도의 균형 있는 발달’이라는 목표에 부합하는 중요한 교육적 

자산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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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림 : 해부학교육은 해부 실습을 통해 해부학적 구조물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기술과 전문가적 태도의 역량을 

함양할 수 있다. 치의학교육은 전인적 의료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지식, 기술 및 태도의 통합적인 능력을 강조하는 역

량기반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치과대학생을 대상으로 해부 실습 후 작성된 자기성찰 일지를 질적 

내용분석 방법으로 분석하여, 역량기반 치의학교육에 있어 해부 실습의 가치와 역할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2024년  

1학기에 해부학을 수강한 전남 소재 C대학교 치의학과 1학년 학생 81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실습 후 해부 실

습에 대한 자기성찰 일지를 자유롭게 작성하도록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개인정보를 삭제하고 문단별 무작위 재배열

을 통해 가공한 후 전통적 내용분석 방법을 적용하여 질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어 최종 범주화된 중심주제별로 도

출된 핵심단어를 워드클라우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시각화하였다. 해부 실습 학습경험은 크게 4개의 중심주제로 범

주화되었고, 각각의 의미 있는 하위주제가 도출되었다. 첫째, ‘생명과 죽음에 대한 경외감과 윤리적 감수성의 내면화’
라는 중심주제에서는 시신 기증의 의미와 숭고함, 기증자와 유족에 대한 감사와 존경 및 기증자를 통한 자기성찰이

라는 3개의 하위주제가 도출되었다. 둘째, ‘마음의 변화와 책임감’이라는 중심주제에서는 기증자 이야기에서 시작된 

정서적 연결 및 해부 과정에서 느낀 미안함과 책임감이라는 2개의 하위주제가 도출되었다. 셋째, ‘의료전문인 직업정

체성’이라는 중심주제에서는 해부학적 이해의 심화와 학문적 탐구 경험, 의료기기 활용과 해부기술 체득의 첫걸음, 
사회적 책임과 윤리적 자세의 내면화 및 직업적 정체성 인식과 환자에 대한 태도 형성이라는 4개의 하위주제가 도출

되었다. 마지막으로, ‘협동학습 경험’이라는 중심주제에서는 관계 형성과 긍정적 학습분위기, 협동을 통한 공동문제 

해결 및 팀워크와 리더십의 가치 체감이라는 3개의 하위주제가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자기성찰 일지 분석을 통해 

해부 실습의 학습 경험을 포괄적으로 탐색하여 4개의 중심주제를 도출하고 다차원적 교육 효과를 실증적으로 확인

하였다. 향후 역량기반 치의학교육에서 해부 실습의 가치를 재고하고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

용될 수 있을 것이다.

찾아보기 낱말 : ‌�해부 실습, 자기성찰 일지, 치과대학생, 내용분석


